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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불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

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바댜 1장을 펴라고 하셨습

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사랑을 기록하라.

이는 섭리사를 향한 나의 영원한 사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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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

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

이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

라.>

나의 신부 섭리사를 핍박하는 

에서 같은 족속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니 

너희는 나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인 

섭리사로 피하여라. 

섭리사는 야곱 족속이요 

섭리사를 핍박하는 자들은 에돔 족속이니 

에돔은 사탄의 기업을 물려 받았고 

야곱은 나의 기업을 받았은즉 

섭리사가 나의 기업을 물려 받을 것이다.

기업을 물려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상속자를 의미하니 

하늘 기업인 구원과 재림의 상속자는 

오직 나 여호와의 혈통인 

섭리사 나의 신부들밖에 없느니라.

나의 기업을 받은 자 섭리사여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고 

나 여호와의 시온 산 선생을 사랑하며 

선생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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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사는 불이 될 것이다. 

불은 역사요 진리이니 

이 불을 세상에 던지고 외쳐서 악을 소멸할 것인즉 

불같은 성령 진리의 역사로 소멸하리라.

불은 사랑이니 사랑의 역사로 

악의 역사를 진멸하리라.

지옥불이 왜 죄인들의 죄를 태우겠느냐? 

불은 나 여호와의 사랑과 심판이니 

사랑과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나 여호와의 능력인고

로 

나 여호와의 심판이 불로 형상화된 것이 

말씀이자 불이기에 

지옥이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지옥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요 

천국불은 사랑의 불 성령이다.

지옥에선 나 여호와의 불이 

형벌의 수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천국에선 나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되어 

천인과 의인의 가슴에 사랑으로 남아지니 

오직 천국불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의 불로 천국이 존재하고 

나 여호와의 형상이 사랑의 불로 나타나니 

이는 빛이라 사랑이라 역사라 능력이라 

그리하여 빛과 사랑이 온 천국을 밝게 비추이느니라.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 것처럼 



섭리사 신부들이 나 여호와의 불꽃이 된 즉

이는 나 여호와의 신부가 될 것이란 뜻이니 

섭리사를 대적하는 에돔 족속인 사탄의 족속들은 

여호와의 불에 지푸라기가 되어 

그 영도 육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에돔 족속 즉 이 시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사랑과 진리의 법인 선생이 선포하는 

시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족속이 남지 않도록 

나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고로 사탄에 사로잡혔던 섭리사 신부들아 

어서 회개하여 사탄에게서 놓인 바 되어 

나의 심판을 피하라.

피한 자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는 선생의 기도와 선생의 희생 덕분으로

선생이 사탄에 사로잡혔던 너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회개한 연고니라.

그러니 가던 길에서 돌이켜 

선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시온 산인 선생의 사랑의 불 안에 진리의 불 안에 

거하라. 

그 불은 시대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니 

말씀이 너희 죄악을 불사르고 

말씀이 너희를 구원시키리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이 선생을 사랑하여 그

를 보낸 나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며 기도할 것이니 

너희 속에 거한 선생을 향한 사랑이 

나 여호와의 불이 되어 사탄 마귀를 심판하리라.

이 성약의 나라 섭리사가 

나 여호와의 구원의 기업이 되어 

세상 영혼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 여호와가 선생에게 불을 주어 

그 불을 땅에 던지게 하였으니 

재림 복음, 휴거 복음이다. 

그 불을 너희도 어서 던지어 

나 여호와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라. 

이것이 기도하여 심령이 살아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신부들아, 

선생이란 불을 세상에 던지어라. 

그 불이 악을 영원히 소멸하리라. 

세상의 모든 불은 나 여호와를 상징한다.

죄인에겐 불이 심판이요 

의인에겐 불이 사랑이니 

나 여호와는 불로 존재하니라. 

심판의 불과 사랑의 불로 존재하지만 

근본은 사랑의 불이니라.

이 불은 내가 세상에 보낸 

예수와 성령과 선생이니라.

그 불을 오늘도 기도하는 너희 가슴에 던지고 가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섭리사 모든 자들이 받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드렸

습니다. 이때 성령님과 예수님과 선생님도 함께해 주

심을 느꼈고 한 마디씩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선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 모두가 불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잠언 말씀이 생각나 "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리드하며 사랑하겠

습니다." 고백하니, 불덩이가 쑥쑥 제 가슴에 떨어졌

습니다.

선생님 "나도 예수님을 리드하며 사랑하여 불 받았

다. 이것은 선생이 사랑의 불 받는 방법이다."

"선생님도 리드하여 사랑할 게요." 지구같이 생긴 불

이 쑥 제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

해 기도하면 불을 받는 것이군요."

예수님 "이처럼 신랑을 위한 신부의 기도가 불 받는 

기도이다."

성령님 "사랑 고백이 불 받는 통로이다."

"아멘!"


